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17

https://doi.org/10.14400/JDC.2017.15.5.317

카데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죽음태도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서영숙*, 정추영*, 권영채**
대구보건대학교 간호대학*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Effect of Education in Cadaver Practice on the Self-efficacy, Attitudes 
to death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ing students

Young-Sook Seo*, Chu-yeong Jeong*, Young-Chae Kwo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College of Daegu Health*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Kay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카데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죽음태도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11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 소재의 1개 대학교 2학년 중 연구 참여를 희망하고 동의한 실험군 29명, 대조군 30명으
로 총 59명이다. 카데바 실습교육은 회기 당 이론교육 3시간, 실습교육 4시간으로 구성하였고, 총 3회기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χ2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카데바 실습교육 적용 
전후의 두 집단 간의 자기효능감, 죽음태도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비교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카데바 
실습교육 실시 전후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t=2.62, p=.028), 죽음태도(t=5.67, p=.000)와 간호전문
직 자아개념t=2.57, p=.013)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카데바 실습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고, 죽음태도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간호대학생
의 해부학 실습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죽음태도, 카데바, 교육, 간호대학생,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adaver practice education on self-efficacy, 
attitude to death, and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The study was designed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data was collected November 1 and 30, 2016. The 
participants were 59, 2-year nursing students (29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0 in the control group) 
attending 1 university located in D City. Cadaver practice education program was performed 3 sessions 
combined 3 hours theoretical explanation and 4 hours cadaver practice a sess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χ2 test, and t-test with the SPSS/WIN 21.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cadaver practice education were effective in the experimental group reported a significant increase in 
self-efficacy(t=2.62, p=.028), attitude to death(t=5.67, p=.000), and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t=2.57, p=.013) 
compared to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in nursing stu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cadaver practice education was effective in increasing self-efficacy, attitude to death, and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These results provide basic data to develop future anatomy practic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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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졸업 후 임상 간호사로 간호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

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대학생들은 인체에 대한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이러한 지식은 간호교육에서 기초간호 교과목을 통

해 배우게 되는데[2,3], 특히 인체구조에 대한 해부학의

경우 형태학으로 새로이 학습해야 할 개념들이 방대한

편이며[4,5]. 많은 학생들이생소해하고학습에어려움을

호소하는 교과목이다[6].

한편 많은 간호대학에서 해부학은 1학년 또는 2학년

교육과정으로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대학에서

는 입학과 동시에 해부학을 접하게 되고, 일부 간호대학

생들은 고등학교에서 해부학의 사전학습과 관련 있는

생명과학 분야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전혀 없는 학

생들도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7]. 이에 많은간호대

학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생물학 또는

생명과학등을교양및기초교과목으로운영하고있으나

학생들은 여전히 해부학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교과목으

로인식하고있어[4,7], 해부학교육에대한심도있는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4,8]에서 해부학 교육은 이론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한 실습교육을 통해서 해부학적

지식을 통합하는데 효과적이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보고하였다[9]. 해부학에서 실습교육 방법은 다양한

플라스틱 해부모형을 활용하거나 컬러 찰흙으로 인체모

형만들기, 3D 프로그램첨단매체, 동영상활용, 관찰, 시

신해부실습, 연수회참여및카데바실습등다양한교육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9,10].

특히 다양한 실습교육 방법 중에서 카데바 실습교육

은인체구조를관찰하고직접만져보면서전통적강의에

서볼수없는진지함과호기심, 능동적학습태도를보여

실습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

[4,11,12]. 그러나현재많은간호대학에서해부학은기초

간호학을 교육할 수 있는 준비된 전공교수의 부족으로

외래교수에 의해 이론교육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실습장소부족이나해부실습접근성의어려움등환경제

약으로실습교육이어려운실정이다[10]. 한편 일부간호

대학은 국내 의과대학이나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실

시하는 해부학 교실과 연계하여 인체 전체 계통별 실제

해부를 관찰하고, 부분적으로 직접 해부를 수행하는 실

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10,11].

간호교육에서해부학의효과적인학습을위해실습교

육에 대해 이해와 관심이 요구되는데, 일 연구결과를 살

펴보면 간호대학생의 81.6%, 간호대학 교수는 95.5%가

카데바 실습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10]. 또한 카

데바 실습교육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경우 인체구조와

기능에대해이해도와간호학문에대한열의가높아졌다

고보고하였다[10]. 이처럼해부학교육에서카데바실습

교육은 해부학적 지식을 통합할 뿐 만 아니라 간호학문

에 대한 자신감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한편 카데바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카데바와 마주

하면서경이감과부담감, 공포, 두려움등의다양한심리

적 반응을 경험하였으나[1,2,13], 카데바를 자주 접하고

해부관찰을거듭해감에따라기증자에대한추모와감사

함을 느꼈으며, 삶과 죽음, 신과 종교, 신체의 신비와 소

중함을 통해 영적안녕, 죽음태도, 인간 존엄성과 생명윤

리의식이향상되었다고한다[10,14]. 이처럼 카데바 실습

교육에서 학생들은 삶과 죽음을 생각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살아있음에 대한 소중함, 생명윤리의식, 영적안

녕, 죽음태도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간호대학생은카데바실습교육을마치면서간호

학문의 전공에 대한 만족감과 간호사에 대한 자화상을

찾아가며, 특히 전문직업인으로의 삶에 대한 비전과 사

명감을함양하게되었다고하였다[10]. 이처럼카데바실

습교육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직 인식과 정체성을 형

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임상현장에서간호사는전문직간호서비스를제

공할있는능력, 간호전문직관, 생명윤리및죽음에대한

판단 등의 윤리적 가치관이 질적간호 제공에서 중요한

변수[15,16]로 작용한다. 이에 미래간호사의 간호대학생

은임상수행능력과더불어간호전문직관과생명윤리, 죽

음에 대한 가치관 형성이 훌륭한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 지식과

가치 등에 대한 자아성찰이 요구되는데, 카데바 실습교

육경험은간호전문직자아개념을형성하는데의미가있

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국내외간호대학생을대상으로카데바실습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카데바 실습에 대



Effect of Education in Cadaver Practice on the Self-efficacy, Attitudes to death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19

한 필요성 연구[10], 해부실습 견학 효과[17], 실습 스트

레스와 실습태도[1,18], 경험을 통해 형성된 사고와 감정

의 탐색연구[3], 영적안녕과 죽음태도[14] 등으로, 이들

대부분연구는조사연구와실습전후지식정도와태도를

비교한연구들이다. 그러나간호대학생을대상으로자기

효능감과 즉음태도,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카데바 실습

교육을 적용한 후 자기효능감, 죽음태도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카

데바실습교육운영의기초자료를제시하고자본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1.2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간호대학생을대상으로카데바실습교

육을적용하고, 자기효능감과죽음태도, 전문직자아개념

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카데바실습교육을경험한간호대학생은자기효

능감의 점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카데바실습교육을경험한간호대학생은죽음태

도의 점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카데바실습교육을경험한간호대학생은간호전

문직 자아개념의 점수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연구는카데바실습교육이간호대학생의자기효능

감, 죽음태도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위한비동등성대조군전후설계의유사실험연

구(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연구대상자는 D시에소재한 1개 간호학과에서해

부학을이수한 2학년재학생을대상으로편의추출하였다.

표본 수는 선행연구[14]를 근거로 G*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를 위한 대상자 수를 추정해

보면,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80, 효과크기(d) 0.8

로 설정한 결과 각 집단별 최소 표본 수는 28명이었다.

이에탈락률을고려하여각집단별 30명을목표인원으로

하였으며, 최종분석 대상자 수는 실험군 30명 중에서 개

인사정으로 탈락한 1명을 제외하고 실험군 29명, 대조군

30명 총 58명 이었다.

연구 기간은 2016년 11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였고,

자료수집은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하였다. 자료수집방

법은 조사방법 및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

구보조원에게 설문지와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사전교육

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함

께교실을방문하여연구의목적을설명한후연구참여

에서면동의를얻었으며개인정보를보호하고연구참여

를 포기할 수 있음을 알린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카데바실습교육은 2016년 11월 7일부터 12월 30일까

지, C대학교 응용해부연구소 해부학 교실에서 실시하였

다. 카데바 실습교육 진행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

부학 전공교수 3인과 보조요원 3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진행자와 연구진행 보조요원은 카데바 실습교육의 원활

한 진행을 위해 회기 별로 시작 전 사전회의를 통해 각

회기의 목적과 내용, 절차, 방법 등에 대해 공유하였다.

카데바 실습교육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요구 및 C대학교

응용해부연구소의기존프로그램운영내용을기초로신

경계, 근골격계, 내부 장기, 심혈관계, 호흡기계등 각계

통별로실습하기위해회기당이론교육 3시간, 실습교육

4시간으로구성하였다. 또한카데바실습교육종료후에

는준비된카데바실습일지에실습경험을기록하도록하

였으며 피드백을 1시간 실시하였다.

본연구의실험군은 11월 7일부터 9일까지총3회기카

데바 실습교육을 적용하였으며 대조군에게는 카데바 실

습교육을 적용하지 않았다. 자료수집 방법은 실험군은

카데바실습 1회기에사전조사를실시하였고 3회기에사

후조사를실시하였으며, 대조군은실험군과동일한시기

에 설문조사하였다. 실험 종료 후 대조군에게는 12월 28

일부터 30일까지 동일한 카데바실습교육을제공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19]등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도

구를 Hong [20]이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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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는 총 23문항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

기효능감등 2개의하위요인으로구성된 5점 Likert의 도

구이다. 각각의항목은 ‘전혀그렇지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배점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

능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ong [18]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83이었다.

2.3.2 죽음태도
죽음에대한태도는 Thorson과 Powell [21]이 개발한

도구를 Jun [22]이 수정보완한도구를사용하였다. 이도

구는 총 25문항의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 문항으로 구

성된 4점 Likert의 도구이다. 각각의항목은 ‘거의그렇지

않다’ 1점에서 ‘언제나 그렇다’까지의 4점으로 배점되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

다. 개발당시 Cronbach's ⍺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86
이었다.

2.3.3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Arthur [23]가 개발한 도구를

Seo [24]가 수정보완한도구를사용하였다. 이 도구는총

27문항의전문직실무, 만족감, 의사소통등 3개의하위요

인으로구성된 4점 Likert이다. 각각의항목은 ‘전혀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배점되었으며,

점수가높을수록간호전문직자아개념정도가높음을의

미한다. Seo [24]의 연구에서 Cronbach’ α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일반적특성과종속변수는기술통

계로산출하였고, 두집단간의동질성검증은 χ2-test와

independent t-test, Fisher’s exact 로 분석하였다. 카데

바 실습교육 후 두 집단 간의 종속변수의 차이 검증은

independent t-test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의 동

질성 검증 
대상자의일반적특성및동질성을분석한결과, 연령

은 실험군이 20.16세이며, 대조군은 22.47세이며, 성별은

실험군에서 남학생이 15.6%, 여학생이 84.4%, 대조군은

남학생이 23.5%, 여학생이 76.5%이었다. 학업성취도는

‘중’이 실험군은 75.9%, 대조군은 76.7%,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고등학교 성적’이 실험군은 41.4%, 대조군은

43.3%이었다. 최근 가족 또는 친척의 죽음을 경험 유무

는 ‘없다’가 실험군은 79.3%, 대조군은83.3%를 차지하였

다<Table 1>. 대상자의 종속변수의동질성검증을분석

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차이가 없어 두 군 간에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2>.

<Table 1>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N=59)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9) Cont. (n=30)
χ2 or t p

n (%) or M±SD n (%) or M±SD
Age (yr.) 20.16±3.04 22.47±3.03 14.67 .100

Sex
Men 3 (15.6) 4 (23.5)

12.43 .190*
Woman 26 (84.4) 26 (76.5)

Religion
Yes 8 (27.6) 6 (20.0)

0.47 .493
No 20 (72.4) 24 (80.0)

Academic achievements
High 5 (17.2) 7 (23.3)

2.24 .310Middle 22 (75.9) 23 (76.7)
Low 1 (1.0) 0 (0.0)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ment guarantee 7 (24.1) 4 (13.3)

1.23 .745
Recommendation of others 7 (24.1) 9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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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죽음태도 및 간호전
문직 자아개념의 차이 검증 

카데바 실습교육 전과 후에 따른 자기효능감, 죽음태

도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기

효능감의평균점수는실험군이카데바실습교육실시전

3.53점에서 카데바 실습교육 실시 후 3.86점이었고, 대조

군이 3.64점에서 3.69점으로나타났다. 두집단간의자기

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62,

p=.028). 죽음태도의평균점수는실험군이카데바실습교

육실시전 2.69점에서카데바실습교육실시후 3.75점이

었고, 대조군이 63점에서 2.90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죽음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5.67, p=.000).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평균점수는 실

험군이카데바실습교육실시전 3.72점에서카데바실습

교육 실시 후 3.89점이었고, 대조군이 3.63점에서 3.65점

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57, p=.013)<Table

3>.

4. 논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카데바

실습교육이자기효능감, 죽음태도및간호전문직자아개

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간호대학생의 기초학습

능력향상을위한기초자료로제시하고자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카데바실습교육실시후실험군과대조군의자

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카데바 실습교육을 적용한 선행연

구는 찾아볼 수 없어서 본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비교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낯선 전공실습이라는 점에서 유

사한 상황인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을 비교해 보

았을 때 자기효능감이 향상된 결과[25]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낮선 실습환경을 경험

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실습에 대한 자

신감이향상되었다고사료된다. 특히 자기효능감은어떤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으

로, 간접경험이많을수록, 전공지식이확고할수록자기효

능감이높아진다고하였다[17,19,26]. 이는 카데바실습교

육또는임상실습교육등을통해전공지식을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

여진다. 또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신해부실

습의효과연구[14] 결과에서도성취감영역이가장유의

미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이

상의 결과에서 카데바 실습교육은 간호대학생들이 이론

으로만배웠던인체에대해실습을통해확인해볼수있

어 인체구조와 기능에 대한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

하게되고또한자신에게내재된자기효능감을강화시키

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와 학과 내에서는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Self-efficacy, Attitudes to death, and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N=59)

Variables
Mean±SD

χ2 or t p
Exp. (n=29) Cont. (n=30)

Self-efficacy 3.53±0.32 3.64±0.34 14.62 .147
Attitudes to death 2.69±0.41 2.63±0.34 9.89 .272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3.72±0.24 3.63±0.23 14.68 .259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in Dependent Variables                         (N=59)
Variables Groups

Mean±SD
tb 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Self-efficacy
Exp. (n=29) 3.53±0.32 3.86±0.23 0.33±0.37

2.62* .028
Cont. (n=30) 3.64±0.34 3.69±0.47 0.04±0.58

Attitudes to death
Exp. (n=29) 2.69±0.41 3.75±0.34 1.06±0.53

5.67*** .000
Cont. (n=30) 2.63±0.34 2.90±0.20 0.32±0.46

Professional self-concept
Exp. (n=29) 3.72±0.24 3.89±0.82 0.17±0.31

2.57* .013
Cont. (n=30) 3.63±0.23 3.65±0.23 0.01±0.12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b=Between group.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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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해부학 교과목을 이론교육과 실

습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

며, 연구대상자를확대하여반복연구가필요하다고본다.

둘째, 카데바실습교육실시후실험군과대조군의죽

음태도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

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카데바 실습교육을 실

시한 결과 죽음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한 Lee [14]

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호스피스 병동을 실습한 간

호대학생의 죽음태도를 검증한 Kim [27]의 결과와 유사

한 맥락이다. 이는 간호학생들이 카데바 또는 임종과정

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

가 되었으며, 이러한 계기는 죽음태도에 긍정적으로 영

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특히카데바실습교육에서처음카데바를마주하면서

불안과두려움, 슬픔과 함께 호기심, 설렘, 기대, 흥미등

의 양가감정을 경험하는데[3,14], 이때 부정적 심리적 경

험은카데바를여러차례접했을때생명의소중함과인

간존엄성, 생명윤리의식등으로승화되었고실습이점차

편해지기 시작하였다고 보고하였다[3,9,14]. 이상의 결과

에서 카데바 실습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면서 인체에 대한 가치, 소중함

등을느끼고, 죽음을이해하고수용하여, 죽음에대한나

름의 철학을 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된다.

한편 선행연구[6,15]에서 죽음태도는 생명윤리의식에 따

라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추후 카데바 실습교

육에서 생명윤리의식과 죽음태도를 함께 고려한 확대연

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카데바실습교육실시후실험군과대조군의간

호전문직자아개념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의 변수로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한카데바실습교육이영적안녕과죽음태도가향

상된 결과[13]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카데바실습에서성취감과안도감그리고남다른경험에

대한 자부심과더불어간호학도로서자화상을찾아가며,

간호사로서의 삶에 대한 비전과 사명감, 살아있음에 대

한 인체의 신비와 소중함을 경험하면서[3],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여 진다. 이처럼 카데바

실습교육은 인체를 해부하면서 삶, 죽음, 생명윤리 등에

대해 숙연함과 자신과 타인의 입장 나아가 미래 환자의

입장을동시에고려할수있는계기가된다고볼수있다.

향후간호대학또는간호학과에서카데바실습교육과연

계하여생명윤리, 죽음태도, 영적안녕등의다양한주제

들을포함한프로그램을통해간호전문직자아개념을갖

출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카데바 실습교육

전후 자기효능감, 죽음태도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파악하기위한비동등성대조군전후설계의유사실험연

구이다. 연구결과카데바실습교육은간호대학생의자기

효능감, 죽음태도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상의연구결과를통해간호대학생의해부학교과목

에서이론교육과더불어실습교육을보완하여적용해볼

것을 제언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간호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에 카데바 실습교육을 간

호대학생들에게 확대하여 추후연구의 효과를 검증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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